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2024. 5. 28.

숏폼의 역습 

숏폼 이용자 5명 중 1명, 동영상 시청 시 절반 이상이 숏폼!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① 부자와 일반인 라이프스타일 비교 
② Z세대 취준생이 뽑은 최고∙최악의 직장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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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숏폼 이용자 5명 중 1명, 
동영상 시청 시 절반 이상이 숏폼!
숏폼(Short Form)은 문자 그대로 ‘짧은 동영상’으로 대체로 1분을 
넘기지 않는 동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2016년 ‘틱톡’에서 시작된 숏
폼은 모바일에 적합한 화면 구성과 가볍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젊은 
세대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시성비(시간 대비 성능 효
율)’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2021년 유튜브와 인스타그
램이 숏폼 서비스 ‘쇼츠’와 ‘릴스’를 출시하면서 이제는 전 연령대가 
즐기는 콘텐츠가 되었다.  

숏폼은 짧은 시간에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 재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에서 오는 부작용을 우려
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
고 있다. 

주목할 만한 관련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숏폼은 우리 국민 83%
가 알고 있고 75%가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이용 시간도 증가하는 
등 더욱 대중화되고 있지만, 숏폼 이용자 69%는 숏폼이 ‘자극적인 
영상이 많고’, ‘숏폼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일반 사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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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이용 실태] 
우리 국민, 여유 시간 대부분을 동영상 시청에 사용!01

• 우리 국민의 동영상 시청 시간은 어떠할까? 15~59세 대상 ‘인터넷 이용자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하루 평
균 온라인 동영상 시청 시간을 확인한 결과, 주중은 3시간가량, 주말 4시간 반 정도였다. 하루 평균 수면, 식사, 가
사/직장일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남는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동영상 시청으로 보내는 셈이다. 

• 한편, ‘주 이용 인터넷 서비스’는 포털, 동영상, SNS가 가장 높았는데, ‘전년 대비 더 많이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로 
동영상(30%)이 1위를 차지했다.

[그림]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만 15~59세 
         인터넷 이용자, 상위 3위, %)

※출처 : 나스미디어, ‘2024 인터넷 이용자 조사’, 2024.03. (만 15~69세 인터넷 이용자 2,000명, 모바일 설문, 오픈서베이, 2023.12.16.~12.21.) 
*최근 1주일 내 온라인 동영상 시청자 기준 

• 우리 국민의 동영상 시청 시간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동영상 서비스 중 이용도가 가장 높은 유튜브를 기준으로 
살펴봤다. 유튜브 앱 1인당 일평균 사용시간은 2024년 1시간 20분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해 90%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유튜브 1인당 일평균 사용 시간* (한국인, 해당년도 1월 기준)

※출처 : 한국인 유튜브 앱 사용시간 1,119억 분 역대 최대!, 2024.03.04. (와이즈앱리테일굿즈, 패널을 통한 통계적 추정) 
             (https://www.wiseapp.co.kr/insight/detail/512) 
*출처의 월평균 시간을 30으로 나눔

포털 동영상 SNS

838485

[그림] 일평균 온라인 동영상 시청 시간* 
         (만 15~59세 인터넷 이용자)

주중 
3시간 8분

주말 
4시간 26분

유튜브 사용시간, 최근 6년 새 90% 증가!

[그림] 전년 대비 더 이용한 서비스 
         (만 15~59세 인터넷 이용자, 
         상위 2위, %)

동영상 SNS

18

30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1년 7월 
유튜브 쇼츠 출시

2019~2024년 
90% 증가

42분

54분
1시간 2분

1시간 12분 1시간 14분
1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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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이용 실태] 
우리 국민 4명 중 3명, 숏폼 콘텐츠 시청 경험 있어!02

•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의 숏폼 이용 실태를 살펴본다. 먼저 숏폼 콘텐츠를 알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잘 알고 있다’ 
53%, ‘들어본 적 있다’ 29%로 우리 국민 대부분(83%)은 숏폼 콘텐츠를 인지하고 있었다. 

• 숏폼 콘텐츠 시청 경험에 대해서는 75%가 ‘있음’이라 응답해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숏폼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숏폼 시청 경험이 높았으나, 60세 이상에서도 절반 이상(59%)
으로 응답해 사실상 전 연령대에서 숏폼을 이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숏폼 콘텐츠 인지 (일반 국민)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숏폼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 그리고 규제 필요성’,  2023.12.0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0.13.~10.16.)

[그림] 숏폼 콘텐츠 시청 경험 (일반 국민)

• 그렇다면 숏폼 콘텐츠를 어떤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까? 숏폼 콘텐츠 시청 플랫폼에 관해 물은 결과, 숏폼 콘텐츠 이
용자의 대다수(93%)가 ‘유튜브 쇼츠’를 꼽아 압도적 1위였고, 차순위인 ‘인스타그램 릴스’도 절반 이상(52%) 응답
했다. 

• 숏폼 콘텐츠 시청 시간의 변화에 관해서는 16%만이 숏폼 콘텐츠 시청 시간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고 있
다’고 응답한 반면, ‘늘어나고 있다’ 응답은 30%로 숏폼 콘텐츠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숏폼 시청 시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그림] 숏폼 콘텐츠 시청 플랫폼 
         (숏폼 시청 경험자, 중복응답, 상위 3위,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숏폼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 그리고 규제 필요성’,  2023.12.0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0.13.~10.16.)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31

52

93

잘 
모르겠다
17%

들어본 적 
있다
29%

잘 알고 
있다
53%

없음
25%

있음
75%

18~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연령별

93% 
87% 
85% 
70% 
59%

알고 있음 
83%

[그림] 숏폼 콘텐츠 시청 시간 변화 
         (숏폼 시청 경험자, 1년 전과 비교)

줄어들고 
있음
16%

변화 없음
54%

늘어나고 
있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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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이용자에게 동영상 시청 시 숏폼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25~50% 미만’이 44%, 
‘0~25% 미만’ 35% 순이었는데, ‘50% 이상’ 응답자도 21%를 차지했다. 

• ‘50% 이상’이라 응답한 비율은 저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2030세대 5명 중 1명 이상(21~24%) 정도는 
동영상 시청의 절반 이상을 숏폼에 이용하고 있었다.

숏폼 이용자 5명 중 1명, 동영상 시청 시 절반 이상이 숏폼!

[그림] 동영상 시청 중 숏폼이 차지하는 비중 
         (숏폼 플랫폼 이용자)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23.12. (전국 10,000개 가구 내 만 3~69세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자 22,844명, 면접조사, 2023.09.~11.) 
Note) 유아동 조사는 보호자의 관찰조사임 

• 본인의 의지대로 숏폼 시청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숏폼 이용자의 4명 중 1명 정도
(23%)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앞서 온라인 동영상 중 숏폼 시청 비중과 마찬가지로 저연령층일수록 높
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청소년의 경우 37%에 달해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숏폼 시청 조절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림] 숏폼 시청 조절 어려움 인식* (숏폼 플랫폼 이용자)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23.12. (전국 10,000개 가구 내 만 3~69세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자 22,844명, 면접조사, 2023.09.~11.) 
*4점 척도 
Note) 유아동 조사는 보호자의 관찰조사임

0~25% 미만
35%

25~50% 미만
44%

50% 이상
21%

청소년 10명 중 4명 가까이, ‘숏폼 시청 조절하기 어려워’! 

어렵지 않다
77%

어렵다
23% 유아동 

청소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별

35% 
37% 
33% 
22% 
18% 
16% 
12%

연령 0~25% 미만 25~50% 미만 50% 이상 계

유아동 24 43 33 100
청소년 24 44 32 100
20대 27 49 24 100
30대 35 44 21 100
40대 41 42 17 100
50대 43 41 16 100
60대 44 44 13 100

[표] 연령별 동영상 시청 중 숏폼이 차지하는 비중 (숏폼 플랫폼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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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콘텐츠 인식] 
숏폼 이용자, 숏폼의 긍정적인 측면 더 체감!03

• 숏폼 이용자에게 유익 또는 유해한 숏폼 콘텐츠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3명 중 2명(64%)은 유익한 콘텐
츠 시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2명 중 1명(52%)은 유해한 숏폼 콘텐츠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 유익한 콘텐츠와 유해한 콘텐츠 모두 경험한 경우가 42%로 가장 높은 점에서 숏폼의 양면성이 우려되나, ‘유해 콘
텐츠 경험+유익 콘텐츠 미경험’(10%)보다는 ‘유익 콘텐츠 경험+유해 콘텐츠 미경험’(22%)이 2배 이상 더 높아 부
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좀 더 높게 체감하고 있었다.
[표] 유익/유해 숏폼 콘텐츠 경험 (숏폼 시청 경험자,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숏폼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 그리고 규제 필요성’,  2023.12.0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0.13.~10.16.) 
*지식 습득, 금전적 이익 등 
**성적인, 잔인한 등

• 숏폼 콘텐츠의 긍정적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 ‘영상 시간이 짧아 부담이 적고’(83%),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으
며’(72%), ‘최신 유행을 파악할 수 있음’(71%)이 70~80%대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 외 ‘일반 영상들보다 재
미있음’도 62%의 동의를 얻었다.

숏폼 찾는 긍정 요인, ‘낮은 시청 부담’과 ‘주제의 다양성’!

[그림] 숏폼 콘텐츠 긍정 인식 (숏폼 시청 경험자, 각 항목에 대한 ‘매우+약간 동의함’ 비율*,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숏폼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 그리고 규제 필요성’,  2023.12.0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0.13.~10.16.) 
*4점 척도 

유익 콘텐츠* 시청 경험
계

있음 없음

유해 콘텐츠** 
시청 경험

있음 42% 11% 52%

없음 22% 26% 48%

계 64% 36% 100%

영상 시간이 짧아 부담이 적음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음

최신 유행을 파악할 수 있음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음

일반 영상들보다 재미있음 62

65

71

7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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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숏폼 콘텐츠의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숏폼 이용자들은 ‘전체 맥락보다 결과에만 집중하고’(72%), ‘부
정확한 정보’(70%)와 ‘자극적인 영상이 많은 것’(69%) 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숏폼 콘텐츠가 대부분 1
분 이내의 짧은 영상이다 보니 ‘긴 영상을 시청하기 어려워진다’에도 34%가 동의한 점도 눈에 띈다.

‘숏폼에 자극적인 영상 많다’, 10명 중 7명 동의!

[그림] 숏폼 콘텐츠 부정 인식 (숏폼 시청 경험자, 각 항목에 대한 ‘매우+약간 동의함’ 비율*,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숏폼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 그리고 규제 필요성’,  2023.12.0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0.13.~10.16.) 
*4점 척도 

• 앞서 숏폼 콘텐츠의 부정적 측면을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숏폼 콘텐츠 규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10명 중 7명
은 숏폼 콘텐츠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성별로는 여성(80%)이 남성(58%) 대비 규제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
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 저연령층(56%)의 규제 필요성 인식이 타 연령층 대비 크게 낮았다.

[그림] 숏폼 콘텐츠 규제 필요성* 
         (숏폼 시청 경험자)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숏폼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인식 그리고 규제 필요성’,  2023.12.0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0.13.~10.16.) 
*4점 척도

6%

필요 없음
25%

필요함
69%

숏폼 이용 여성 10명 중 8명, ‘콘텐츠 규제 필요해’!

전체 맥락보다 결과에만 집중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음

자극적인 영상이 많음

시청하다 보면 쉽게 피곤함

긴 영상을 시청하기 어려워짐 34

40

69

70

72

잘 모르겠음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80

58

18~ 
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75707274

56

[그림] 숏폼 콘텐츠 규제 ‘필요함’ 비율 (숏폼 시청 경험자, ‘매우+약간 필요하다’ 비율*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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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즈 인사이트

1. 숏폼 이용 크게 증가 
 - 우리 국민 대부분이 동영상 시청을 하고 있으며 이용 시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숏폼 이용자 5명 중 1명(21%)은 시청하는 동영상의 절반 이상이 숏폼이다. 

2. 숏폼의 문제점 
 - 숏폼 시청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23%인데, 이는 저연령층일수록 높다. 

3. 숏폼 콘텐츠의 장단점 
 - ‘짧은 시간’에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고 ‘최신 유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에만 집중’, 

‘부정확한 정보’와 ‘자극적인 영상’의 단점이 있다.  
 - 이러한 단점의 영향으로 우리 국민의 69%는 숏폼 콘텐츠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이번호 요약

▶ “짧아야 본다”…기독 콘텐츠도 '숏폼' 대세 [데일리굿뉴스] 

▶ “콘텐츠 숏폼(Short-form) 시대! 교육시간의 새판짜기” [가스펠투데이] 

▶ 숏폼, 새로운 소통인가 디지털 마약인가 [KBS 추적60분, 2024 중독사회 3부] 

▶ 달디달고달디단 성경책 [유튜브 쇼츠]

함께 보면 좋은 자료 

1. 교회의 기독 숏폼 콘텐츠 제작 시도 
바쁜 일상에 따른 생활 방식의 변화로 대중은 간결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다. 설교 풀영상과 별도로 
간략하게 요약한 숏폼 컨텐츠는 다양성과 접근성, 정보의 확장성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비신자에게 효과적
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 

2. 설교의 핵심 메시지 강화  
숏폼 현상에서 보듯 현대인은 길고 분산된 메시지를 기피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설교의 주제를 하나의 메
시지로 집약하여 간결하고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 적용점

이번 호부터 넘버즈의 내용과 참고할 점을 1page로 요약한 ‘넘버즈 인사이트’를 시작합니다. 
  기존의 ‘시사점’은 비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408
https://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9
https://youtu.be/TTyV9fZY3b8
https://www.youtube.com/shorts/iOD5i0eU_tY


1. 부자와 일반인 라이프스타일 비교 

2. Z세대 취준생이 뽑은 최고·최악의 
  직장 사수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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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와 일반인 라이프스타일 비교] 
삶의 만족도, 부자가 일반인보다 2배 더 높아!

• 부자들은 자신들의 삶과 생활에 얼마나 만족할까? 가구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부의 등급을 나누어 집단별 삶의 만족
도를 비교해 보았다. 전반적 삶, 가족 관계, 사회생활 등의 만족도에서 부자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의 만족도가 대중 
부유층, 일반 대중 대비 월등히 높았다. (집단별 정의는 아래 Note 참조) 특히 부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75%
로 일반 대중(35%)보다 2배나 더 높았다.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2024.03. (부자 746명, 대중 부유층 1,139명, 일반 대중 712명 등 총 2,597명,  온라인 조사,  
             코리아리서치, 2023.12.) 
*5점 척도 중 ‘매우+약간 만족’ 비율 
Note) 가구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부자’: 1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중 부유층’: 1억 원 이상 ~10억 미만 보유자, ‘일반 대중’: 1억 원 미만 보유자 

[그림] 삶의 만족도* (%)

• 부자와 일반 대중에게 스스로를 대변하는 형용사를 고르도록 한 결과, 부자/일반 대중 모두 ‘성실한’이 가장 많았
다. 부자를 대변하는 형용사 중에는 ‘관대한/여유있는’과 ‘이성적인’이, 일반 대중을 대변하는 형용사에서는 ‘착한’, 
‘감성적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스스로에 대한 형용사 (중복 응답, 상위 9위, %)

스스로의 이미지, 부자·일반 대중 모두 ‘성실한’!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2024.03. (부자 746명, 대중 부유층 1,139명, 일반 대중 712명 등 총 2,597명,  온라인 조사,  
             코리아리서치, 2023.12.) 
Note) 가구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부자’: 1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중 부유층’: 1억 원 이상 ~10억 미만 보유자, ‘일반 대중’: 1억 원 미만 보유자 

성실한 이성적인 정직한 관대한/ 
여유있는

목표 
지향적인

끈기있는 믿음직 
스러운

감성적인 착한

15
202424283133

38

60

2827
22

29
2123

3532

58
일반 대중 부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가족 관계 사회생활 외모

51
58

7370

38
45

69
55

3031

54

35

일반 대중 대중 부유층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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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독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은 결과, 일반 대중은 6권, 부자는 10권으로 부자의 독서량이 일반인 대비 더 많
은 편이었고,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의 경우 일반 대중 7.8시간, 부자 7.3시간으로 부자가 평균 30분 정도 적게 나타
났다.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2024.03. (부자 746명, 대중 부유층 1,139명, 일반 대중 712명 등 총 2,597명,  온라인 조사,  
             코리아리서치, 2023.12.) 
Note) 가구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부자’: 1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중 부유층’: 1억 원 이상 ~10억 미만 보유자, ‘일반 대중’: 1억 원 미만 보유자 

[그림] 연간 독서량

• 주 평균 가족들과 식사하는 횟수를 부자와 일반 대중에게 각각 물었다. 그 결과, ‘거의 매일’ 식사한다고 응답한 비
율이 부자는 41%, 일반 대중은 35%로 부자의 경우 거의 매일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비율이 일반 대중보다 더 높
았다. 주 3~4회도 27%로 응답해 부자 3명 중 2명(68%)은 주 3회 이상 가족과 식사 시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주 평균 가족 식사 횟수 (%)

부자 3명 중 2명, 주 3회 이상 가족과 식사!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2024.03. (부자 746명, 대중 부유층 1,139명, 일반 대중 712명 등 총 2,597명,  온라인 조사,  
             코리아리서치, 2023.12.) 
Note) 가구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부자’: 1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중 부유층’: 1억 원 이상 ~10억 미만 보유자, ‘일반 대중’: 1억 원 미만 보유자 

거의 매일 주 3~4회 주 1~2회 거의 없음

9

23
27

41

1821
26

35

일반 대중 부자

연간 독서량, 일반 대중 6권 vs 부자 10권!

[그림]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일반 대중 
6권

부자 
10권

일반 대중 
7.8시간

부자 
7.3시간

주 3회 이상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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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Z세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직장 사수’에 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어 이를 살펴본다. 두 가지 사수 유
형을 제시하고 둘 중 택일하도록 한 결과, ‘성격이 좋지만, 배울 게 없는 사수’(42%)보다는 ‘성격은 나쁘지만, 배울 
게 많은 사수’(58%)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캐치, ‘Z세대, ‘노하우 전수하는 사수’ 가장 선호… 최악의 사수 1위는?’, 2024.05.14. (Z세대 취업 준비생 2,827명) 
             (https://www.catch.co.kr/News/RecruitNews/296578?SubCode=16)

[Z세대 취준생이 뽑은 최고·최악의 직장 사수] 
Z세대, ‘성격 나빠도 배울 게 많은 사수’가 더 좋아!

[그림] 선호하는 직장 사수 유형 (Z세대 취업 준비생)

• Z세대가 뽑은 최고의 직장 사수는 ‘노하우 아낌없이 주는 사수’가 54%로 1위에 올랐고, 이어 ‘의견 경청하고 반영
하는 사수’ 11%,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수’ 9% 등의 순이었다.  

• 반면 최악의 직장 사수 1위는 ‘성과 가로채는 사수’(44%)로 ‘막말, 갑질하는 사수’(18%)보다 높았다. 노하우, 성과
에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자기계발, 능력, 성장을 중시하는 Z세대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 이 조사에서 ‘사수’를 ‘담임목사’로 바꾼다면, 한국교회 담임목사 리더십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그림] 최고의 직장 사수 (Z세대 취업 준비생, 상위 5위, %)

Z세대 취준생이 뽑은 최고의 직장 사수, 
‘노하우 아낌없이 주는 사수’!

※출처 : 캐치, ‘Z세대, ‘노하우 전수하는 사수’ 가장 선호… 최악의 사수 1위는?’, 2024.05.14. (Z세대 취업 준비생 2,827명) 
             (https://www.catch.co.kr/News/RecruitNews/296578?SubCode=16)

노하우 아낌없이 주는 사수

의견 경청하고 반영하는 사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수

명확하게 피드백 주는 사수

                실수는 감싸고  
어려움은 해결해 주는 사수

7

8

9

11

54

[그림] 최악의 직장 사수 (Z세대 취업 준비생, 상위 5위, %)

성과 가로채는 사수

막말, 갑질하는 사수

기분에 따라 일을 지시하는 사수

모든 걸 감시하고 지적하는 사수

책임을 떠넘기는 사수 8

10

11

18

44

성격 좋지만, 배울 게 없는 사수 
42%

성격 나쁘지만, 배울 게 많은 사수 
58%

https://www.catch.co.kr/News/RecruitNews/296578?SubCode=16
https://www.catch.co.kr/News/RecruitNews/296578?SubCod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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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84호(2024년 5월 4주)  
- 민생회복지원금, 경제 전망 등

사회 일반

'국제결혼' 맞선서 결혼식까지 평균 9일…이용자 학력 소득↑  
연합뉴스_2024.5.23.

'외국인 석 박사' 1000명 유치…'필리핀 이모님' 9월 시범실시  
중앙일보_2024.5.21.

'클릭해서 주식 꿀맛 보세요'…스미싱 메시지 1년만에 7배로  
연합뉴스_2024.5.26.

"국내 소비자 90%가 구독서비스 이용…1인당 평균 4개"  
연합뉴스_2024.5.23.

서울시민 58.5% 골드시티 이주 의향..5억 미만 주택 희망  
조선일보_2024.5.22.

저출생 경고한 일본 재계 원로 "한 일, 지금 행동 안하면 小國 될 것"  
조선일보_2024.5.25.

"한국 망했다" 했던 美교수 "생산성 낮은 장시간 근로가 저출생 원인"  
조선일보_2024.5.25.

입법공백 속 임신중단 인식, 임신 출산 스스로 결정할 권리 더 중요해(임신중단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5.22.

경제 • 기업

작년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3조원…2배 넘게 급증  
연합뉴스_2024.5.22.

고물가에 쪼그라든 가계…가구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 감소  
연합뉴스_2024.5.23.

먹거리 물가 상승률, 7개분기째 소득 증가율 '웃돌아'  
연합뉴스_2024.5.27.

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은 비정규직…고령화 속 불안한 노후  
연합뉴스_2024.5.26.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돌파…일본 제치고 격차 벌려  
연합뉴스_2024.5.23.

한국 기업 8곳 중 1곳, 2년째 이자도 못내는 ‘좀비’ 상태  
국민일보_2024.5.22.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5/25/SGFG6UNY6NGNLAY4F5UP6MZLXU/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2144400030?section=search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16280587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5/24/RFKWYPKAJZCD3PM66NK4PPP5FA/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1149600002?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1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3063200002?section=economy/all&site=topnews01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82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5030400530?section=search
https://hrcopinion.co.kr/archives/29894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3021600371?section=search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22/76TLGDV4F5DG5PL54PN4P2F5EA/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665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6028800030?section=search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5042700530?section=search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3057600030?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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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취업 목매는 한국 노동시장…‘똑똑한 이단아’ 중 3%만 “창업”  
중앙일보_2024.5.27.

"먼저 퇴근해" "열심히 하지마"...상사의 이 말이 갑질이라는 이유  
조선일보_2024.5.24.

국제 • 환경

올여름 기온, 평년보다 더울 확률 50%...덜 더울 확률은 20%  
데이터솜_2024.5.27.

건강

“‘이것’ 조금만 먹어도…인지 능력 떨어지고 뇌졸중 발생 위험 증가”  
동아일보_2024.5.24.

밥 배 따로 달콤한 디저트 배 따로…2030세대 당뇨 환자 크게 늘었다  
중앙일보_2024.5.24.

기독교 • 종교

반토막… 1000명선 붕괴… 목사 고시 지원자 뚝 뚝… 이중고에 속끓는 교단  
더미션(국민일보)_2024.5.23.

만약 소년 손흥민의 부모라면 주일예배 빠질 수 있어?  
더미션(국민일보)_2024.5.23.

독서로 뭉치니 영성이 깊어졌다  
더미션(국민일보)_2024.5.25.

절실해서 ‘불며드는’ 힙한 불교 탄생기  
시사IN_2024.5.16.

기획기사 : [860만 영시니어가 온다], 중앙일보

은퇴해도 월 300만원 꽂히네…"한국서 가장 부유한 세대 온다" _2024.5.21.

전통시장 가는 어르신 세대?…영시니어 "걷느니 쿠팡한다" _2024.5.21.

3040 지갑 안 여는데…60대 신차 구매량 19% 늘었다 _2024.5.21.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다"…중산층 '적자 살림'에 눈물  
한국경제_2024.5.26.

https://www.donga.com/news/Health/article/all/20240524/125092168/2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8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66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63115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67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1939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4/05/24/24GHWLLGBRF2HKPCQHMU76CBDA/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10#google_vignett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15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666
https://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4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22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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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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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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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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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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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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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
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
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
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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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
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
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
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
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
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
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
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후원 명단 안내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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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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